
I 서론 

다문화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 

흔택 시에 대딴 다문화의 앙상 

< 次 例 > 
[서론 
n 식민 지배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m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IV. 결론 

김 신 정” 

다문화 다문화현상， 다문화주의란 포괄직인 의미에서 ‘여러 문화가 공 

존하는 현쌍， 또는 “현대 사회가 평퉁한 문화작， 정치적 지위를 가진 상 

이한 문화집 단을 끌어안을 수 었어야 한다는 믿음"(힌경구， 2(m 89-90) 을 

가리카는 말로서， 최근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세계화에 따른 전 지구적인 

사회 변화 및 문화 변통파 관련된 핵심 단어로 부장하고 였다 “근대 국가 

체제 ‘이후”의 사회를 전망하는 ‘카워드’로도 평가되는 ‘다문화’는 실상 최 

근 들어 새롭게 출현한 현상이라고는 할 수 없다 서구어μ1는 이미 근대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와 중앙민족대 조선 한국학연구소 국제한국어」 
어문화학회， 서울대학교 BK21 국어능력겨1발 인재양성팀이 공통 주최한 잉10년 거1112 

회 한국어교육 국거]학술회의 다문화 시대의 문학과 대중문화’ 본회의(2010. 10 에)에 
서 발표한 내용을 수쟁， 보완한 것이다 

" 인천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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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국가의 형성 및 식민지 지배 파정에서 다문화적 현상이 출현하였고 

사회적 담론으로서의 다문회주의는 l쨌년대 말 서구의 시민권 운통을 

기폭제로 시작되어， 1970년대 미국， 캐나다， 스웨덴 퉁의 전형적인 다인종 

국가틀에서 활발한 논쟁이 이루어점으로써 공론장에 본격적으로 퉁장했 

다 힌국 사회의 경우에도 단열한 국개 민족， 인종의 경계를 념어서는 ‘다 

문화’ 현상이 급격히 중가하고 사회적 쟁점으로 대두된 것은 199)년대 。1

후의 일이지만， 이미 20"，ì]기 이후 근대 문명의 유입파 일제 식민 지배의 

와중에서 ‘다문화’의 역사직 경험은 일상사의 구체적 단위에서부터 시작 

되고 았었다고 볼 수 였다 가령 개화 식민지 전쟁 분단 퉁의 역사적 파 

정에서 진행된 광범위한 ‘이주의 중개와 다양한 문화 융합의 사례 퉁은 

이미 한국 사회의 ‘내부’에서 다문화적 현/양1 확산되고 았었던 정후라고 

할수았을것이다 

본고의 관삼 역시 한국 사회어써 진행된 ‘q문화의 역사적 파정파 다 

양한 òJc상에 였다 본고에서는 다문화 현상의 왼인이 ‘이주’에 였다고 판 

단하고 근대 체제 이후 ‘이주’로 인해 형성되는 다문화 공간에 주목하고 

자 한다 넓은 의미에서 ‘이산에 포괄되는 ‘이주’란 정치 • 경제 • 사회적 

이유로 한 나라어써 다른 나라로 옮겨가는 행위를 뜻하는 용어로서 1) 특 

히 식민 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 경제 글로별리즘 퉁으로 인 

해 7}7]가 속한 공통체를 떠나 다른 공통체로 이통하는 현상을 가리킨다 

11 한국어로 보통 ‘민족분산(民族分散r 또는 민족이신(民族離散)’으로 번역되는 ‘디아 

스포라〈이aswr히’는 주로 같은 민족생완들 이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지는 파쟁뿐만 

아니라 그렇게 흩어진 통족들과 그들이 거주õ}C 장소와 공똥체를 7배키는 말이라 

연 ‘이주’는 통일한 민족 혹은 국7)이] 제한되지 않고 한 공긴에서 다른 공긴) 또는 

한 공통체에서 다른 공통치1로의 이똥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된다 유대인 디아스포 

라， 블랙 디아슨표라; 5\)<>1니즈 디아슨표라， 코리안 디아스포라 등의 영청은 세계 여 

러 지역으로 ‘분산(分散)녕F는 디아간포라 갱헝과 현상을 작절히 지칭한다 본고어써 

는 한 민족의 ‘이샌 현성이 아니라 근대화와 지구화로 인해 전 세계작으로 진행된 

‘이주 현상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이주’라는 용 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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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란 딘순히 거주지의 이통이 아니라 근대 국민국가 체제와 이데올로 

기의 틀을 벗어나는 ‘탈전통적인’ 현상이라고 할 수 였다 즉， “통밀한 극 

적， 단일한 국민 정커냉， 배타적인 시민권， 영토 내부에 대한 포괄직인 통 

치권(신옥근， 때용 aJS)"으로 압축되는 근대 민족 국가의 통질성 가정은 

‘이주’로 인해서 손상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같은 통질성의 훼손 지점 

에서 다문화 현상，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이주’ 

는 ‘다문화’의 역사직 파정파 깊은 연관관계에 였다고 볼 수 였다 

본고에서는 힌국 근대화 파정파 연통된 다문화의 역사성파 그 다ÒJ한 

문화적 • 문학적 대용 %탱어1 관삼을 갖고 특히 이주’가 낳은 다문화 공 

간파 현상 빛 그 문학적 대웅 양식에 주목하그l자 한다 구체적으로 aJ세 

기 식민 지배와 이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의 형성으로서 일제 강점기 ‘만 

주(滿써)’를 배경으로 창작된 융통주와 백석의 시， 그리고 때xl년대 이후 

본격적인 q문화사회의 도래를 보여주는 사례로서 주로 이주노통자 코 

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을 형상화한 하종오 한명희 퉁의 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만주 체혐의 형상호}가 식민 지배로 인한 월경(越境)파 이주의 경험 

에서 시작될 수 았었다연 때P년대 한국 사회에 출현한 q문화의 형상화 

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와 자본 • 자원의 이통이 낳은 문화 현상파 변화라 

고 할 수 았을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이주의 중개로 나타난 전 지구적인 

문화 현상의 하나라는 공통점이 었지만 일제 강점기 만주에서 형성된 문 

학이 조선인들의 국경 너머로의 이주에서 비롯된 반연 오늘의 문학은 다 

시 이주민 후예들의 모국으로의 귀환이자 또 다른 외국얀이주자들의 낯 

선 (한국) 땅으로의 이주에서 생성된다 ‘아주’로 인한 다문화 공간의 형성 

에 주목하는 본고어써는 한반도 

라는 공간의 형성파 그 처체1헝 양상， 그리고 aJ세기 말 이후 한반도 ‘안’이자 

한국 사회 내부에서 급속히 형성되어가는 새로운 다문화 공간파 그 체험 

양상을 검토하그l자 한다 이처럼 각기 한반도의 안파 밖， 한국 사회의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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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와 외부에서 출현한 서로 다른 다문화적 상황파 그 문학적 대응 양상을 

살펴보는 일은 최근 한국 사회가 급속히 다문화 사회로 변모해가는 시점 

에서 다문화 • 다문화상황 • 다문화주의에 대한 이해와 시각을 재검토하 

는기회가될수 았을것이다 

II 식민 지배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l 다문화 공동제의 허상과 현실 

중국 통북 3성에 해탕하는 만주 지역은 “한민족의 이민사에서 가장 오 

래되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김경일 외， 2lXl4: 16)"는 지역이다 민주 지 

역으로의 이민은그역사가가장오래되었을뿐아니라이민자수도가장 

많았다2) 만주는 조선인의 이주가 가장 광벙위하게 진행된 지역이기도 

했지만， 조선인뿐만 아니라 왼주민인 중국인(한족， 만주족)， 그리고 만주 

국 건설 이후 정잭적이고 집단적으로 이주한 대규모의 일본안3) 그리고 

2) 이미 l쨌년대 말 무랍부터 당시 청 광조는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목작어써 

지린(吉#) 일대의 통치를 이민 쟁책으로 대체하였고 조선족 전문 개간 지역으로 

연변을 확쟁지으며 많은 조선인들이 긴도개척사업의 일환으로 국갱을 넘어 이주하 

였다 이후 조선인 이주의 행렬은 일제의 조선 반도 지배와 만주 진출이 노골화되는 

lSiJJ년 간도협약 이후， 그리고 l잃l년 만주킹滿써國) 건국 이후까지 지속된다 조선 

인 이주의 일차직인 이유는 일제의 식민 지배로 인한 조선 농민의 몰락과 궁핍이었 

지만) 일저]는 만주 지역에 대한 침략쟁책의 일환으」로 조선인의 。]주를 장려하면서 

법작으로 일본인 신문을 갖는 조선인에 대한 ‘보호재를 자처했디〈강갱일 외， 200여L 

32) 

3) 일본의 패전 당시 약 200만영어] 달했던 민주 지역 거주 일본인의 숫자는 주로 l잃~ 
4()년대에 걸쳐 진행된 일본인 만주 이주의 큰 규모를 짐작하게 한다(띠本有훨，:mτ 

4 임성모(2010: 134)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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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계 러시。멘파 기타 외국인 퉁 ‘민족복합도’가 매우 높은 다문화적 공 

간을 형성하고 았었다 만주국 건국을 통해 만주를 식민화한 일본은 당시 

만주 지역에 살고 였던 힌족， 만주족， 몽고족， 조선인의 반발을 무마하고 

엘본인의 이식을 추진하기 위해 ‘오족협화’， ‘민족협화의 이데올로기를 내 

세운다 이 ‘협화’의 이념은 표연적으로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한 것이었지 

만， 실상 일본의 만주 지배를 강화하고 일본인의 정치적 경제작 권리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aVì]7] 후중반 만주 이주민 구성파 이주의 역사는 중국이나 일본 흑은 
조선 퉁 일국(→國)의 경계 안에 포괄되지 않는 “초국적 현/;，l( transr뻐1m뻐 

]:l:remrrn:ra)"(Duara, 1띤7: 100; 김경일 외， 때4: 17)으로서의 만주의 지역 

적 특성을 충분히 짐작하게 한다 조선 봉골 러시아와 경계를 마주하고 

일본이 제국의 확장을 기도한 지역이기도 했던 만주는 이미 때세기 초반 

무렵부터 다문호}사회로서의 다양한 %탱파 문제점을 보여주고 았었다 

이 절에서 주로 살펴보게 될 시인 융통주와 백석은 일제 강점기 만주 

에서 성장하거나 거주한 경험이 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 창작물을 남기고 

였다 융통주는 간도 이민 3세대이다 1833년 융통주의 중조부 윤재욱이 

함경북도 종성에서 간도의 자통으로 이주하였고 19x)년 조부 융하현。1 

일가를 이끌고 명통으로 옮겨가면서 1917년 그곳에서 융통주가 탄생하였 

다(구모룡， 때꺼 51) 만주국 건국 이전의 북간도는 일제의 영향이 비교적 

덜 미치는 가운데 상대적인 독립성을 유지하고 았었고 그곳어써 융통주 

는 수준 높은 사장적 • 문화적 세례를 받으며 청년기의 정체성파 고유한 

문학세계를 형성해나갔다4) “자족적 ’이고 “자기완결적 ’(정우택， 2(XB: 23)) 

인 그의 고향 북간도의 세계에 갈퉁파 흔란0] 틈입하기 시작한 것은 만주 

4) 융통주는， 영똥교회， 영통학교의 설립자였딘 외숨 강약연 그리고 영통교회 장로였딘 

올하현 등의 C영향을 받으며 민족작이고 종교작인 공통처1 속eμ1 성장하였디〈구모룡， 

때l): 51 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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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수립 이후， 그가 평양 숭실 학교어써 총독부의 신사 참배 강요 사건을 

겪고 다시 명통으로 툴。}온 무렵이다 그 무렵 그는 다음파 같은 사를 남 

긴다 

사이좋은1E門의두돌겨퉁끝어)서 

五色題와， 太陽題가 춤을추는닐， 

긍(線)을끌은地域의 。}이들이즐거워하다 

。}이들에게 하로의乾操한탤課로1 

해人말간권대가기뜸고 

「予居」두자를 이해치몸하도록 

머리가單純하엿구나 

• 윤통주([!m)， r이런닐H936.6.10) ， 부분 

“五色題와 太陽題가 춤을 추는 날”이라는 시구는 만주 지역의 “모순” 

적인 다문화적 상횡을 압축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다 이미 중조부 세대 

에 간도로 이주하고 정착승뻐 본인 역시 간도에서 나고 자란 융통주에게 

민주국(滿써國) 건국 。1후의 급속한 변화는 구체적인 실감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위의 사에서 “오색기”와 “태양기”가 “춤을 추”듯 날리는 장연은 

오족파 일제의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마치 한더1 어울려 ‘춤을 추”듯 

‘평퉁’파 ‘화합을 내세우는 ‘협회-<ia주미’의 왼리가 실저년는 일제의 패권 

하에 식민 지배의 전략으로 작통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다 ‘ 긍을 그은 지 

역의 。}이들이 즐거워하다’라는 표현 역사 ‘협화’의 모순작 상횡을 함축 

힌다 “긍을 긋”는 행위는 어떤 것파 다른 어떤 것을 구분힌다는 것을 뜻 

힌다 이처럼 따로 분리되고 고립된 “긍을 그은 지역”이란 일제의 점령지 

로 화한 간도의 현실， 또는 “오색기”와 “태양기” λro]뻐 갈퉁하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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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 차지를 가리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았을 것이다 

만주 지역 내에서 조선인의 지위 역사 ‘모순”파 갈퉁의 지점에 놓여 았 

었다 당시 만주 지역을 동아보고 작품을 남긴 유진오는 다음파 같은 글 

을남긴다 

조선 사람은 황국산만이오 일본인이다 이런 선저1승에 철은 만주를 갔다 

그라나 만주서는 일계(S系)와 만계(滿系)외에 또 한 가지 선계(활系)라는 

것이 있다 일계와 만계의 중간에 서서 선계의 지위는 복잡미묘한 것이 있 

는 것이었다 (유진오 1942; 민족문화연구소 'JJJT 273) 

유진오가 말했듯， ‘선계(群系)’， 즉 조선인은 법적으로는 일본인파 마찬 

가지로 ‘만주국인’이었지만 실제로는 호적제도를 통해 ‘반도인’으로 분류 

되거내검경일 외， 때4: 24) 일본에 적의를 가진 ‘불령선인(不훌群人)으로 

부각되었다{김경영 외， 2어4: 42) 한편 중국인들은 조선인이 일제 침략 정 

잭의 선두에 었다는 부정적 인식 하에 조선인을 배척했고 한통인 조선인 

의 이주를 법으로 긍지했다 조선인들 가운데서도 대다수의 농민파 노통 

재 부랑자 퉁의 중하충이 한편에 았었다면， 또 다른 한편에는 지식인충， 

상공업재 극소수의 자본가 퉁으로 나뉘어져 있었다 

이렇게 본다연 ‘만주’라는 다문화사회는 상이한 민족， 종족， 계충들이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하는 공통체가 아니라 차별파 

불평퉁， 지 BIji피지배의 위계 관계가 존재하는 집단이었다고 볼 수 있다 

융통주는 비교적 자유롭고 균질한 문화공통체에서 점차 갈퉁적인 다문화 

적 상황으로의 변화를 체감하고 았었고 그 파정에서 기형적 다문화사회 

내에 존재하는 “모순”적인 관계를 간파하고 았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중학시절에 쓴위의 사가‘다문화’ 공통체 안에서 식민지배 하의 불평 

퉁한 상횡을 포착하고 었다면， 연희전문 시절에 쓴 다융 시는 간도를 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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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체 밖에서 자신파 타언을 동아보는 모습을 보여준다 

어머닝， 나는 별 하나에 。}름다운 말 한 마디식 불러봅니다 '1\學校때 f!lJff 
을 같이 햇든 아이들의 일흠과， 삐 행， 玉 이런 異國少女들의 일홈파 벌서 

얘기어머니 된 게집얘들의 일흠과 가난한 이웃사람들의 일흠과 비둘기， 

강l아지， 토끼， 노새， 노루 「푸량시쓰· 짱， ，라이닝켈· 마리아· 릴케」 이런 

詩人의 일흠을 불러봅니다 

이네틀은 너우나 멸리 있습니다 

멸이 。}슬히 멸듯이 

어머닝， 

그리고 당산은 멸리 i t間島에 게십니다 

융통주([!B9)， r 별헤는 밤」 부분 

위 사에서 시인이 용시하는 대상들은 모두 ‘멸리 。F슬히” 었는 존재틀 

이다 유년시절 ‘뼈 鏡， 玉 이런 異國少女들”파 함께 했던 고토(故土) 간 

도의 삶은 민족， 인종， 지역， 계충， 성(性) 퉁의 차이와 경계를 넘어 서로 

‘다른’ 존재들이 공존했던 시간으로 그려진다 “이국소녀들”뿐만 아니라 

“가난한 。1웃”이며， “。}이들 “비둘기， 강아지， 토끼”같은 통물들， “r푸랑 

시쓰 • 양.J，라이넬 • 마리아 • 렬케 퉁의 외국 시인들에 이르기까지， 서 

로 ‘다른’ 존재들은 모두 사인에게 “。뜸다운 말”이라는 통질성으로 기역 

된다 그러나 그 “。녕다운 말”로 불려지는 “이네들파 시인 사이에는 시 

간적 • 공간적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반 거리가 가로놓여 였다 시 

인이 떠나완 ‘ 이네틀”의 공통체는 “너무나 멸리” 떨어진 “북간도”의 공간， 

이미 지나긴 파거의 시간 속에 존재하는 것이다 만주의 변화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서로 다른 존재들이 평화롭게 공존했던 “。F름다운” 공통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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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온항은 더 이상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만주에 거주하던 무렵의 융통 

주가 그 ‘다문화 공통게’의 허상을 예민하게 지각했다연 만주를 떠나몬 

시인은 ‘공통체’의 밖에 서서 그 변화의 시간을 용시하고 았는 것이다 

2 타문화π}문화에 대한 타자적 시선 

융통주가 고향 간도를 떠나 조선 반도와 일본에서 유획하던 무렵 그 

와 달리 시인 백석은 조선 반도를 떠나 만주국을 유랑하며 사를 창작했 

다 백석이 만주로 떠난 시점은 1>)40년 초엽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만 

주에서 발간된 r만선일보』의 기록에 따르연 그가 국무부 경제부 직왼 신 

분으로 당시 만주국의 수도였던 신경(新京)에 처1류하고 었융이 확인된 

다 하지만 그는 1>)41년 봄 이전에 공직 생활을 청산하고 유랑생활을 하 

다 농촌으로 가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다 백석의 선택에는 극히 정치적 

이고 역사적인 맥락이 놓여 였다 ‘사’와 ‘농새를 선택함으로써 그는 당 

시 ‘만주극의 갈퉁 상황 ‘협화’를 내세우며 ‘지배’를 강화하는 일제의 

정잭으로부터 분명한 거리를 두려 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그의 이 같은 

선택은 당시 만주에 거주하던 문인들뿐만 아니라 경성 문단에서 활통하 

던 작가들파도 대비되는 행위로서 이례적인 것으로 볼 수 였다 당시 만 

주국의 지식인충을 비롯해 만주 지역어써 활통하는 많은 작가들이 일제 

와 만주국의 국가 기구에 대한 종속성을 공공연히 드러내면서 “문화를 

통한 민족 협화연)의 길에 협력한 반연 백석은 만주와 조선의 정치적 상 

황으로부터 스스로 단절되는 길을 선택한다 만주에 거주하연서 만주국 

의 공식적 정잭에 퉁을 롤린 그는 ‘협화의 표어를 거부한 채 ‘불협호}융’ 

51 r만선일보J ， 1없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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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문웰}회 안어써 소외된 소수자들에게로 시선을 건넨다 그 자신 

역사 이주자이자 이방안으로서 통퉁한 소수자의 자리로 툴。}가 낯선 타 

인틀을툴아다보고였다 

어진 사림이 많은 나E뻐 와서 / 어진 사람의 춧을 어진사람의 마음을 배워 

서 / 수박씨 담은 것을 호빅씨 닦은 것을 입으로 앞니빨로 밝는다 ν 수박 

씨 호박씨를 입에 넣는 마음은 / 칭으로 철없고 어리석고 거으른 마음이나 

/ 이것은 또 창으로 밝고 그육하고 깊고 우거운 b염이라/ 이마음안에 아 

득하니 오랜 세월이 아득하니 오랜 지혜가 또 아득ð}니 오랜 人↑뿜1 깃들 

인 것이다 / 泰미의 구릉도 黃河의 물도 옛냥군의 I탕과 나무의 덕도 이마 

음안에 아득한 봐이는 것이다 

←액석(1!E7l， r수박씨， 호박씨」 

나는 支那 나라 사람들과 같이 목욕을 한다/ 우슨 股이며 商이며 越이며 

ðl받 나라 사람들의 후손들파 같이 / 한 물통 안에 들어 목욕을 한다 / 서 

로 내}가 다른 사럼인데 / 다들 똑 벨가벗고 길이 울에 몽을 녹이고 있는 

것은 / 대대로 조상도 서로 모르고 말도 저 가끔 툴리고 먹고 입는 것도 모 

두 다른데 / 이렇게 발가들 벗고 한 울에 몽을 씻는 것은/ 생각하연 쓸쓸 

한일이다/이 딴나라사람들이 모두이마들이 변변하기 넓고눈은컴컴 

하니 흐리고/그리고걸쭉한다리에 모두 민숭민숭하니 다리털이 없는것 

이 / 이것이 나는 왜 7}T 슬퍼지는 것일까/ 저기 저 나무 판챔1 반쯤 나 

가 누워서 / 나주볕을 한없이 바라보며 흔자 무엇을 즐기는 듯이 목이 긴 

사람은/ 隔淵明은 저라한 사람이엇을 것이고/ 또 여기 더운 울에 뛰어들 

며/무슨울새처럼 악악소리를지르며 삐삐 파리한사람은/楊子라는사 

람은 아무래도 이와 같았을 것만 같다/ .. (중략) .. / 더운물에 몽을 불키거 

나 때를 밀거나 ðl받것도 잊어벌이고/ 저1 배꼽을 들여다 보거나 남의 낯을 

쳐다보거나하받것인데/ .. (중략) .. /나는이렇게 한가하고게으르고그 

러연서 목숭이라든가 人生이라든가 ð~는 것을 정말 사랑할줄아는/ 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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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고 깊은 마음들이 창으로 좋고 우럴어진다 

• 액석(1!E7l， r햄↓웹서」 부분 

두 펀의 사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은 ‘다름’을 이해하는 태도에 

였다 그 자신 이주민이자 이똥년1이 된 사인은 ‘지나 나라” 사람들의 낯선 

행통， 다른 외행外樣)을 관찰힌다 “수박씨”와 “호박씨 닦은 것을 업으로 

암니빨로 밝는다”거나 ‘모두 이마들이 번번하기 넓고 눈은 컴컴하니 흐” 

린 모습으로 ‘ 제 배꼽을 들여다 보거나 남의 낯을 쳐다 보거나 하는” 행 

통들이 사인에게는 모두 낯설게 다가온다 여기서 시인은 ‘차이’와 ‘낯삶’ 

을 무시하거나 배타시승F는 것이 아니라 낯선 행통어써 그들의마음’을 

헤아리고 다시 그 ‘마음’을 통해 ‘낯젊’을 이해하는 파정으로 L에간다 

“수박씨 호박씨를 업에 넣는’ 행통에서 “밝고 그옥하고 깊고 무거운 마 

음”파 거기에 깃든 “오랜 지혜”와 “人↑휩’을 발견한다거나 목욕탕에 둘러 

앉은 사람들에거써 “목숭아라든가 人生이라든가 하는 것을 정말 사랑할 

줄。F는’ “오래고 깊은 마음’을 헤아려보는 엽이 바로 그것이다 백석의 

이 같은 태도는 중국인에 대한 우윌감이나 허위의식에 사로잡혀 았었던 

다른 재만조선작가틀파 재1를 보인다 대부분의 재만작가틀파 달리， 유 

독 백석이 서로 다른 집단들 사이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가 ‘다 

른’ 문화적 정체성을 존중할 수 았었던 요인은 어디에 았을깨 다웅의 사 

는 그 파정을 이해하는 더1 좋은 참조가될 수 였다 

오늘은 正月보름이다/ 대보름 병절인데 / 나는 멸리 고향을 L써 남의 나 

라 쓸쓸한 객고에 있는 신새로다/ 넷날 삼南나 李白 같은 이 나라의 詩人

도/ 먼 타판11 나서 이 날을 맞은 일이 있었을 것이다 / 오늘 고향의 내 

집에 있는다연/새 옷을입고새 신도신고떡과고기도역병 먹고/일가 

친착들파서로모여 즐거이 웃음으로지날것이연만/나는오늘때묻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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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옷에 마른물고기 한토막으로/ 흔자 외로히 。쐐 이것저것 쓸쓸한 생각 

을 ðl받 것이다 / .. (중략) .. / 우리네 조상들이 먼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이날엔 으레히 그러하며 오듯이 / 먼 타관에 난 그 삼南나 李白같은 이나 

라의 詩人도 / 이날은 그어늬 한고향 사람의 주막이나 飯館을 찾어가서 / 

그 조상들이 대대로 ð}든 본대로 元휩라는 벽을 입에대며 / 스스로 마음을 

느꾸어 위안하지 않었을것인가/ 그라연서 이 마음이 맑은 넷 詩人들은/ 

먼훗날 그들의 먼 훗자손들도 / 그들의 본을 따서 이날에는 元휩를 먹을 

것을 / 외로히 타판에 나서도 이 元휩를 먹을 것을 생각S벼 / 그들이 。}득 

하니 슬폈을 듯이 / 나도 떡극을 노코 아득하니 슬플것이로다 

• 액석(1987) ， 야士南나주白같이」 부분 

낯설고 때로는 기이하기까지 한 ‘다른’ 문화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이 

해할 수 았었던 백석 시의 왼통력은 소수7}로서의 통일한 커1헝파 시선에 

서 비롯된다 시인 역사 ‘외로히 타관”에 떠나와‘쓸쓸한 객고에 았는” 소 

수자로서의 시선은 자신파 통일한 ‘다른’ 소수자틀에 대한 공감파 이해로 

확대된다 ‘타관”에서 ‘떡국”을 찾는 사인의 마음이 자신파 마찬가지로 

타향어써 명절을 맞아할 ‘다른’ 이방인틀의 쓸쓸함을 허1。벼는 지점으로 

옮겨가고 었는 것이다 내가 ‘떡국’을 그리워하듯 “元띄”를 찾는 타인의 

풍습을 존중하는 가운데 시인의 관찰은 ‘나’와 ‘그들’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집단의 역새 그리고 ‘그들’이 “언먼 옛날로부터 대대로” 함께 살아 

온 집단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로 나。}긴다 

타인의 삶에 대한 관찰파 시작(詩fp)이 낳은 백석의 사유 파정은 다문 

화의 다ÒJ한 양상을 살피고 다문화사회의 미래를 모색하그l자 승뜯 본고 

의 주제와 관련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던진다 당시 만주국의 다문화정잭 

이 차이의 존중파 공존이 아니라 오히려 구별파 차별을 강화하거나 혹은 

서로의 차이를 무시한 통회주의로 작용한 반연， 만주국의 공식 정잭으로 

부터 스스로 거리를 둔 백석은 낯선 공통체를 배회하는 이밍엔의 시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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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문화의 또다른 관점을 이끌어낸다 타문화를 바라보는 백석의 사선 

은 각각의 특수한 삶의 방식을 존중하며 공존할 수 었는 사회(사단법인 

국경없는 마을， 때)5)이자 또한 소수자틀의 문화적 정체성파 문화적 권리 

를 확보하기 위헌(손칠성， 2(XE: 4) 노력이 전제된 사회， 나。}가 소수자들 

이 문화적 주체 세력을 형성할 수 었는 사회를 기대하게 한다 그에게 만 

주의 타문화따문화는 타인에 대한 공감파 이해뿐만 아니라 자기성찰을 

이끄는 힘으로 작용했고 그를 통해 타자로서의 자신을 발견승뜯 계기를 

만틀어낸다 

만주 시절에 창작된 r힌 바람벽이 었어J，북방에서 정현웅에게」와 

같은 시는 다문화체험이 마련한 ‘다름에 대한 발견파 사유 파정이 곧 자 

신의 ‘다름’에 대한 자각 즉 7}가정체성에 대한 성찰에 다다르고 었융을 

보여준다 고향을 떠나완 자리에서 이방인으로서의 백석이 발견하는 것 

은 “나의 자량’파 “힘 ’이 아니라 “슬픔’파 “시름’ “부끄러융’이다 “자랑’ 

파 “힘”을 갖춘 우월한 “y:가 아니라 “냐’의 “부끄러융’을 마주하는 자리， 

“나의 조상은 형제는 일가친척은 정다운 이웃은 그리운 것은 사랑하는 것 

은 우러르는 것은 나의 자랑은 나의 힘은 없다’고 선언할 수 었는 자리， 

곧 가난한 약소자로서의 자신을 마주하는 자리에 이르고 였다 r북방어써 

」를 비롯한 백석의 만주시펀은 일제 말기의 절망적인 현실을 그런 사로 

도 읽을 수 았지만 다문화의 조건에 대한 깊이 었는 성찰을 보여주는 작 

품으로도 읽힌다 다문화적 상황 속에서 소외된 소수자로서의 ‘내와 타인 

에 대한 백석의 관삼은 곧 다향한 구성왼들이 흔재된 사회에서 문화적 주 

체의 형성이 다문화주의의 중요한 조건임을 획인사킨다 기형적 다문화 

상황어써 창작된 백석의 사는 비판적 다문호}주의 다문화사회를 향한 주 

체 형성의 도정을 양서 보여준 사라고 평가할 수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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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지구화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l 디아스포라의 귀환과 다문화적 혼란 

양걸에서 살펴본 융통주와 백석이 식민 지배로 인해 한반도의 경계 

‘밖으로 이주해간 사람들로서 ‘외부’에서 형성된 다문화적 상황에 주목한 

반연， 이 절어써 검토할 사들은 199)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부’에서 전개 

된 새로운 다문화적 갈퉁파 흔란에 주목하고 였다 

지구화로 인한 자본의 이통파 이주의 중가는 최근 한국 사회의 인적 

구성에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고 었다 l쨌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적극적 

인 노통력 수출 국가였던 한국은 3J년대 말 이후 。}시아의 주요한 이주노 

통력 유입 국가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오경석， 2íJJ1: 30-31). 1983년 이후 

국내 이주자의 규모는 급속도로 중가하여 3)10년 현재 국내 외국인의 수 

는 13)만 명을 념어선 상황이다 이들 외국인은 결흔이민자 외국국적통 

도 외국인유학생， 취업자격체류외국인， 불법처1류 외국인 퉁 다향한 분포 

를 보여주며， 국적별 현황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펼리핀 미국， 타아 

퉁의 순서를 이루고 었대한건수.， 2(Xß: 1명) 

외국인 해외동포 퉁의 다ÒJ한 이주민틀은 한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문 

화 요소를 확산시카며 최근 한국 사회 문화 변통의 주요 통인으로 퉁장 

하고 였다 이틀 이주외국인의 급속한 중가와 다향화 파정은 직접적으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파정을 가속화시카는 요인이 되고 았지만 아 파정은 

통사에 한국 사회 내부에 이주외국인 하위주체가 구성되는 파정이라고 

할 수 였다 이주민의 유업으로 인해 급격히 중가하는 다문화 요소가 단 

일 민족 단일 문호}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 사회의 민족주의적 문화 관념 

파 근본적인 갈퉁을 초래하며 민족주의 담론에 의해 대상화된 타자 주 



다문화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 127 

변부 하위주체로서 이주외국얀틀을 위치시카고 였다 이 같은 파쟁은 흔 

히 ‘조선족’으로 불리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나 제3세계 외국인 노통자의 

경우에 마친가지로 해당된다 비록 국적파 민족은 달리하지만， 힌국 사회 

내 ‘낯선’ 존재들， ‘다른’ 사람들로서 문화적， 계급적， 경제적인 면에서 주 

변부의 하위주체로 위치한다는 점에서는 외국인 。1주끼t 조선족 퉁의 통 

포1 흔혈인 퉁이 모두 통일한 상뺑1 놓여였다고 볼 수 였다 이들 이주민 

틀은 하위주체라는 위치， 타자직 위치에 고정되어 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갈퉁작 위치로 인해 힌국 사회의 정제성을 향해 질문을 제기하는 문제 

제기적 존재라고 할 수 았을 것이다 현단계에서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통을 이미 완료된 결파가 아니라 출발점으로서의 문제제기로 볼 수 었 

는 연유 역사 이에 근거한다 가령 중국 조선족 문화는 외국 문화인가 

민족문화인가? 그틀은 외국인인가 혹은 한국인인개 통포인개? 이 같은 

질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다른’ 사람들 조선족의 한국 이주와 거주라는 

상황 자체가 한국 사회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의 출발점이 되고 었는 것이 

다 이 장어써는 각기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외국인이주자를 형상화한 사 

를 대상으로， 다문화적 갈퉁파 혼란 하위주체 구성의 파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절에서 먼저 검토할 시틀은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현실을 그런 사이 

다 현재 ‘조선족’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어1 거주하고 었는 이주민들은 대부 

분 조선 말기와 일제 강점기 만주 지역으로 이주했던 조선이주민들의 후 

예이다 냉전 체제에서 모국 귀환의 기회를 상실했던 이틀은 냉전 시대의 

종결， 중국의 개방 정잭， 한국의 경제 발전이라는 상황이 결합하면서 g) 

년대 이후 힌국 사회로 급속히 유입되기 시작힌다 그러나 귀환한 디。쓰 

포라는 ‘모국’에서 환대받지 못승뜯 존재들이다 ‘모국’이란 그틀의 ‘아비 

“할아비”에게만 해당되는 단 겨 일 뿐， 다시 폴。}온 그틀의 후예들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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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으로 다가온다 아래 시는 귀환 디。쓰포라의 현실을 포착한다 

。}비가 혐서 떠녔던 곳에 딸이 늙어서 돌아오니 / 조선족이라고 했다 / 

늙은 딸이 돌아온 곳에 따라온 젊은 외손녀도 / 조선족이라고 했다 ν 그 

모녀는/ 지하 셋빙에서 살았다/ 새벽에 어머니가 콩장에 일 나가고 딸이 

들어오고 / 저녁에 옐이 술집에 일 나가고 어머니가 들어왔다 / 서로 들고 

나는 이부자리에서 / 서로 냥긴 제온 느낄 때만 조선족이었다ν 그 모녁가 

/ 아비의 고향 외할아비의 고향 처음 찾아왔을 적에 / 직접 지어서 지냈다 

딘 웅집도/ 배가 고파 두레박으로 물 펴 b뀌고 / 고개 처박고 울었다딘 

깊은 우울도 찾을 수 없었다/ 뱀~k겨 길l아 구워 먹었다던 봇도량은 붕개지 

고 거기로 고속도문→가 내달리고 있었다ν 그 모녀는/ 아비가 젊어서 딸아 

이 엽고 떠났던 곳은/ 먹을 게 모자라 못 나눠 먹던 데였지만 딸이 늙어서 

외손녀 데리고 찾아온 곳은 / 먹을 게 남아돌아도 나눠 벅지 않는 데라는 

걸 얄고는 / 조선혐1게로 되돌。}7}71 위해 / 밤낮 변갈아 일하지 않으연 

안되었다 

• w종오(때4)， r아비가 떠난 곳 딸이 돌아온 곳」 전문 

ró}비가떠나온 곳 딸이 툴。k온 곳」이라는 제목이 명확히 보여주듯이， 

。1 시는 ‘두 개의 이주’가 낳은 힌국 사회 현실의 문제를 예리하게 포착하 

고 였다 지난 세기 일제 식민 지배와 빈궁의 문제가 ‘아비’와 ‘할。}비’의 

。1주를 감행하게 했다연， 예외 없는 전 지구적 끼}본주의화와 국제 이주의 

물결은 그들의 ‘딸파 ‘외손녀’를 다시 ‘이주하게 만든다 위 사에서는 ‘이 

주’ 이전파 이후의 현실이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데 이를테면 할아 

버지가 지은 “옵집”파 “우울”이 사라지고 대신 ‘ 고속도로가 내달리”는 ‘고 

향’의 변화는 ‘두 개의 이주’ 사이의 격차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먹을 게 

모가라 못 나눠 먹던” 고}거의 상황파 “먹을 게 남D}툴아도 나눠 먹지 않 

는” 현재 상황의 대비도 시간의 격차를 실감하게 하는 표현이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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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 할。}비”의 기역 속의 고향 가닌해도 정이 념쳤던 옛 고향은 이제 

또다른 가난파 차별적인 현실로 체험된다 위의 사에서도 ‘조선족’의 이중 

정체성 혹은 영구적 타자로서 겪는 그틀의 갈퉁파 혼란을 그려내고 았지 

만， 아래 시는 귀환힌 디아스포라틀이 겪는 소외와 차별의 현실을 날카로 

운시선으로고말힌다 

우리를 통포라고 부르지 마라/ 우리는 흑룡강생 걸럼생 요녕성에 온 / 조 

선족일 뿐 중국통포라고 부르지 마라/ 살아 생선 가리봉 시장 메케한 중국 

거리 / 건두부와 겁술로 분노를 달랬었지만/ 오늘은 아내가 따르는 술 한 

산으로 / 내 흰 뱃7}루 직시며 / 조국이 우리를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으마 

/ 청도보다는 칭u:fé요가 연연보다는 엔벤이 / 아니아니 건두부보다는 단더 

우푸가/ 겁술보다는 커우베이주가 입술헤 달았던/ 이숭의 시절은 아름다 

웠다/ 내 조국 땅에 들어와 일하는/ 조선족， 노임 깎고 체불하고 구타했다 

고/말하지 않으마밥이 치욕인줄얄아버린탓이다/밥은콩사판위대로 

운 사다리에 있었고 밥은 나를 / 냉통실 연도G} 없는 시제로 버려두었다 / 

조극에 내게 베푼 마지막 은혜였다/ 나는 아내의 조사를 들으며 울댔다/ 

불법제류자의 아내이기 때문에 / 세 시간이연 올 수 있는 조국을 /8 일만 
에 와 내 액골 더등으며 / 병완 ~통살에 누워 있었을 당산 생각하연 / 영 

흔이 열어온다고 흐느끼는/ 아내의 조사를 들으며 / 커우베이주 꿀걱 넘긴 

다 / 아내는 내 뱃가루 내 고향 / 흑룡J엠 뿌려줄 것을 믿는다 

깅융배 「조선족의 노래」 선문{이홍우 판 찌(4) 

이 사에서 반복되는 ‘조국’ ‘통포’라는 말은 이중의 울림을 전달한다 

‘조국파 ‘통포’는 귀환 디아스포라틀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반인권적 현 

실의 부당함， 그리고 혈통파 민족의 통길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허위 

의식을 날카롭게 포착승F는 단어틀이다 다시 말해 이 단어들은 ‘。베’의 

조국이되 ‘내의 고향은 될 수 없는 ‘조선족’의 현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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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정체성파 영구적 타자성의 문제를 힘축하고 였다 이주민이 겪는 정 

체성의 혼란파 갈퉁은 비단 ‘조선족’에게만 해당되는 현실이 아니다 :mJ 

년대 이후 급증하고 었는 탈북자의 현실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였다 새 

터민’이라고도 불리는 탈북자듬은 중국 국적의 귀환 디아스포라를 포항 

한 다른 이주자틀파 마친가지로 차별파 소외의 현실 속에서 정체성의 혼 

란파갈퉁을겪는다 

진구들 몇 북한 촌놈이라고/ 놀럴 때마다; 0)이는 / 마음의 칭에 오류보고 

를 띄운다 ν (평안도 사투리는 이 땅에 없는 것?) ν 탈북선에서 대어난 아 

이는 탈북선에서만 탈출하고 싶고 애바의 고tgt은 말소등에 둔 채 K게임 

속에서만 자유롭고 싶다 경계를 넘나들며 지뢰 묻기 딴 나라말로 비병을 

지르는 유닛들의 핏줄기를 손으로 센다 ν 제가쓰는 말은/ 사투리가 아닌 

가요? / 그냥 사투리， 다른 바} 말이 아닌 / 그냥 사투리 

이략 「탈북선 。JDL 부분{문학수첩 면집부， 찌(Xj) 

“제가 쓰는 말은 사투리가 아닌가요?"라는 마지막 연의 질문은 자신을 

“북한 촌놈”으로 ‘다른 나라” 사람으로 배타시하는 힌국 사회를 호t한 주 

체적 발언이라고 할 수 였다 자신의 말을 ‘다른 나라 말”이 아니라 ‘그냥 

사투리”로 받，，}'들여주기를 바라는 소년의 소망파는 달리， 탈복자들은 한 

국 사회의 하위 주체로 급속히 재펀되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이 사에서 

포착송뜯 또다른 문제는 새로운 이주민 세대의 퉁징에다 북한도 냥한도 

아닌 ‘탈복선에서 태어난 。}이”는 ‘북한”을 “고향’으로 갖는 ‘아빠’와는 

달리， 어디에도 자신의 ‘ 고향”을 두지 않은 채 “경계를 넘나들며” “자유롭 

고 싶다” ‘ 탈북선 얘1"의 7}'유로운 의식파 발언은 한국 사회어써 이주 

민들이 겪는 정체성의 갈퉁파 다문화적 상황의 복갑성이 점차 새로운 차 

왼으로 삼화될 가능성을 시사하고 였다 양에서 살펴본 시펀에서 ‘모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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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찾-ó}-온 이주자 l세대가 겪는 。1중적 민족의식파 소외감을 고말했다면， 

“탈북선 。}이”와 같은 새로운 세대의 성장은 ‘민족의 경계와 구분으로 포 

괄해낼 수 없는 이중 혹은 다중정체성의 소유자듬이 중가할 뿐 아니라 이 

틀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시각이 요청되고 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상 

황의 확산파 삼화라고 할 수 었는 이 같은 현실에서， 그 기왼파 성격이 다 

른 다향한 이주자들파 통거(同居)하는 일은 한국 사회가 대연하고 해결 

해야 할 중요한 사안압에 분명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힌국 사회의 하 

위 주제를 구성승뜯 。1주노통7、}의 현실파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모색파 가능성을 검토한다 

2 이주민과 하위주체의 구성 

때xl년대 이후 이주민의 규모가 급증하고 형태 또한 다%벼H지연서 한 

국 사회는 급속히 다문화사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간다 외국 국작 한국 

인 뿐만 아니라 이주노통재 결흔이민자가 급증하고 흔히 ‘코시인’이라 불 

리는 결흔이민자와 한국인， 또는 이주노통자 사이의 자녀들이 빠르게 늘 

어나연서 다문화적 상황은 한국의 일상에서 발견할 수 었는 낯익은 풍경 

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다음 시편에서도 확인할 수 었듯이， 국제 이주로 

인한 다문화 상황은 한국의 일상적 풍경을 변화시켰고 이주자들의 적용 

파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갈퉁파 흔란의 상황은 최근 힌국 사회의 주 

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다문화주의， 다문화정잭 퉁에 관한 다양한 담론 

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이주노통7、t 결흔이민자 

퉁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첼11 대해 지속적으로 관섬을 표명해 온 사인 

하종오는 다문화적 일상의 풍경을 다음파 같이 그리고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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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 

펼리핀어서 시집온 롤리아 씨는 / 상추 속다가 십릿걸 걸어서 왔다 / 필리 

핀에서 시집온 마리안느 씨는/ 농약 치다가 이십릿길 경운기 타고 왔다/ 

펠리핀에서 시집온멜리안씨는/풀매다가삼십릿걸 완행버스타고왔다 

/ 읍내까지 한국어 배우러 온 필리핀인 어미들은 / 어린아이들 업고 안고 

걸리고 와서 / 잭상에 앉혀놓고 경상에 앉혀놓고 무릎에 앉혀놓고/ 말하기 

듣기 쓰기 하고 / 어린아이들은 칭얼대고 버둥대고 비비적댔다 

• õ}종오(2(X)7b)， r코시안리」 부분 

@ 

윗집 사는베트남 새댁이/소매 긴웃옷입고단이 긴 치마입고/아랫집 

사는 필리핀 새댁 찾아오더니 / 살며시 손잡고 뒷산으로 이끌고는/ 소나무 

그늘 아래 앉았다 / 베트남 새댁이 더운 날에 입은 옷 보연 / 필리핀 새댁 

은 말하지 않아도 얄았다 / 불볕 타지 않기는 매한가지여서 / 온몽에 맹들 

었을게 틀럼없었다 

• õ}종오(2(X)7b)， r코시안리」 부분 

위의 사 두 편은 힌국으로 “시집온” 결흔이주여성들이 겪는 작용파정 

의 어려옴을 보여준다 시 @ 에서 “펼리핀에서 시집온” 이주여성들은 각 

각 먼 길을 ‘ 걸어서 “경운기”나 ‘ 완행버스”를 타고 힌국어를 배우러 온 

다 “어린。}이들 업고 얀고 걸리고” 온 “펼리핀인 어미”들은 자신뿐만 아 

니라 암으로 한국 사회에서 살。}가야 할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어려운 상 

황 속에서도 힌국어를 배우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다 하지만 시 @어써 

도 확인할 수 었듯， 이주여성들이 다문화적 일상에서 겪는 곤란은 의사 

소통을 비롯한 문화적 차이와 극복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 육체적 

폭력에 이르기까지 다ÒJ하다 특히， 한국 사회 특유의 민족중심주의와 타 

문화에 대한 배타성이 가부장제와 결합되면서 이주여성 차별파 폭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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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점차 그 강도를 더해가고 였다 급속하고 압축적으로 전개된 한국 

사회의 다문화 파정 속에서 ‘다름’은 ‘차이’의 。1해가 아닌 ‘차별’파 ‘위계 

구조를 발생시카는 경향이 강하다 이 같은 경호t은 외국인 이주노통자의 

경우에 더 심각한 상황으로 나타닌다 

@ 

네팔어낸 도H지 주인이 막대기 잡고 / 퉁도 배도 목도 밀며 우리로 몰아 넣 

어도/ 돼지가 말 듣지 않는다고 머리를 후려갈기진 않았다/ 콩장장은 저1 

가 한 일이 질못되어도/ 눈 째리며 손바닥으로 뒤통수를 때리고/ 혀 차며 

손가락으로 이마틀 찌르고 / 소리지르며 주먹으로 챙수리를 내리쳤다 

• õ}종오(2007a) ， r머리」 부분 

@ 
펴1암 말기 진단 받은 콩고 청년 / 왼쪽 손목 인대 수술 받은 우즈베키스탄 

청년/오른쪽손목절단수술받은네팔청년/침대 위에서 창을향해 앉 

았다/ .. (중략) .. / 회진 온 늙은 한국인 의사 선생닝에게 / 서툰 한국어로 

더등더등 똑같은 말을 했을 때에야/ 세 청년은 서로의 심쟁을 비로소 얄았 

다/ 언 제 나 아 요? 취 직 해 야 추 방 안 당 해 요 

• õ}종오(2007a) ， r 서1 청년」 부분 

초국적 자본에 의한 세계화 전략으로 값싼 노통력을 따라 자본이 이통 

하고 연이어 저k써1계 노통자틀이 ‘더 나은 삶， ‘더 높은 보수’를 찾아 다 

른 나라로 이주힌다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파쟁에서 g)년대 。1후 힌국은 

。μ1아 출신 노통자듬이 선망하는 ‘코리안 드링’의 목적지가 되었고 이들 

외국인노동자틀은 내국얀노통7뜸이 기피하는 저임긍 업종에 투입됨으 

로써， 제조업 분야의 취약한 기반을 떠받치는 하부 구조의 역할을 담당했 

대오경석， 때7: 3)) 이주노통자의 유엽은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시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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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기반으로 힌국 정부는 공격적인 세계화 전략을 추진할 수 았었지만 

(오경석， 'ZfJJI: 3이， 정작 이주노통자 자신은 한국 사회 주변부의 하위주체 

로서 철저하게 타자화되는 경힘을 겪는다 위의 두 편의 사는 한국에서 

이주노통자가 겪는 비인권적인 처우와 불안정한 신분 구조를 압축적으로 

형상화힌다 시 g 에서 각기 콩고와 우즈베카스틴파 네팔에서 온 세 청 
년’틀은 서로 국적은 다르지만 “취직종H야 추방P’당하지 않는 불안정한 차 

지에 였다는 점에서는 통일하다 그틀에게 “취업”이란 ‘폐암 말기 진단” 

파 ‘손목 절단 수술”이라는 극단적 곤경의 상황도 뛰어넘을 만큼 가장 중 

요한 생존의 문제로 인식된다 시 @ 에서 한국인 공장장파 네팔인 노통자 

의 관계는 폭력적인 지배 • 착취 구조에 놓인다 이 사에서 네팔 출신 이 

주노통자의 비인권적 상횡을 돼지’와 비교하고 었는 부분은 성뜩한 인상 

을 남긴다 ‘돼지’보다 못한 고통파 비인간적 처우 λ}회적 멸시의 이연에 

는 타α}에 대한 배제와 차별의 논리가 작통하고 였다 민족 • 인종적 우월 

의식파 자본의 논리는 째세계 출신의 노통지를 철저히 타자화시킨 채 

한국 사회의 하위주체로 위치시카고 였다 다양한 국적의 결흔이민7}， 01 

주노통자들의 중가로 인한 다문화적 상황은 서로 ‘다름’의 공존이 아닌 

차별파 위계 구조를 고각시카고 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다름’의 요소 

가 앞으로 한국 사회에 점차 중가하게 될 상황 속에서 어떤 관점에서 수 

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대두된다 ‘다름’을 계속종H서 배타시하고 한국 사회 

의 지배 구조 속에 통화시킬 때 개별 이주지들이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 

파 문화적 권리를 확보하는 일은 요왼할 수밖에 없다 아래 시는 이주자 

의 ‘다름’을 이해하고 공존할 수 었는 시각파 방법을 모색하고 였다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파키스탄인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우례해 / .. (중 

략) ..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짝이 없어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아무도 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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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7까 싫어해 / 그러던 어느 ðj루/ 무S바드 아크바르는 하얀 옷을 입고 

/ 무하마드 아크바르는 ð}òJ 모자를 쓰고/ 무S바드 아크바르는 이슬람 복 
장으로 나타났어 / 나는 그냥 조긍 。}는 제가 하고 싶어서 / 너는 무슬럼이 

구나 말을 건댔지 /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눈이 반짝 벚나고/ 우하마드 아 

크바르가 가뺑)서 우연7}를 꺼냈지 / 모서리가 나들나들해진 코란파 선도 

지인 듯갚은 종이들/ 그리고 무하아드 아크바르의 얘기가 시작되었지 / 종 

교가저1일중요ð}다고/이 서1상어서 저1일중요한건종교라고/왜 종교를 

갖지 않냐고/ 쉬는 시간이 다 끝나고/ 새로 수엽이 시작되었지만/ 누구 

도 무하마드 아크바르의 긍언을 깨뜨리지 못했네 / 적어도 그날 하루 우 리 

모두는 산성해져 있었네 / 우하마드 아크바르의 힘으로/ 우하마드 아크바 

르의 산의 힘으로 

• 한F영희(2(X)2)， r무하마드 아크바르」 부분 

@ 

파파위한 씨는 이주민이고 / 지한석 씨는 챙주민이지만 / 같은 콩장 같은 

부서에 / 근무ðj는 노통쩌서 / 손발도 맞고 호흡도 맞다ν 콩장의 불운융 

에는 / 일하고 있는 통안엔 / 냥녀 구분하지 않고 / 불법제류 합법제류 구 

분하지 않고/ 출신국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걸 / 그도 얄고 그녀도 안다/ 

세계의 어떤법령에도/노통S뜯 인간의 신분을따질수있다고/씌어 있 

진 않을 것이다ν 한극 청년 지한석 씨가 내는 숨소리에 / 미얀마 처녀 파 

파윈한씨는가만히 귀 기울인다 

• w종호(찌æ)， r산분」 전문 

위의 두 펀의 사는 흔히 ‘이주노통재로 불리는 소수자 집단의 정커V성 

을 개별자의 시각어써 접근하고 였다 즉， ‘네팔 청년’， ‘펼리핀 새댁이 아 

닌 ‘무하마드 아크바르’， ‘파파위한 씨’의 개체적 삶파 정체성에 주목한다 

시 @어써 ‘무하마드 아크바르’라는 ‘파카스탄인’은 평소에 ‘。F무도” 그의 

“옆에 7까 싫어하’고 “무례하”다고 평이 난 사람이다 그러던 그가 “띤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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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파 “모재’를 쓴 ‘ 이슬람 복캉’으로 나타났을 때， ‘나’와 ‘그’의 대화는 

비로소 시작되고 ‘그’의 종교적 열정으로 인해 “우리 모두”는 “신성”힘에 

감화되기에 이른다 이 사에서도 확인할 수 었듯， 이주노통지에 대한 펀 

견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개별자의 문화적 정체성에 관심을 가지고 다 

가갈 때， 그틀은 더 이상 낯설고 열퉁한 타자가 아니라 당당한 문화적 주 

체로서 거듭나게 된다 시 @'신분」에서도 흔히 이주노통자 분류의 기준 

이 되는 “불법체류 ‘ 합법처듀주 “출신국개 퉁의 구분을 떠나， ‘ 이주민” 

인 “파파윈한 씨”와 “정주민”인 “지힌식 씨”가 “손발”이 척척 “맞”는 통료 

로 일하는 광경을 그리고 였다 두 편의 사에 나타난 “무해}드 아크바르’ 

와 ‘LF, ‘우리’， 그리고 “파파윈한 씨”와 “지한삭 씨”의 관계에서 지배와 차 

별 착취 퉁의 위계 구조는 발견하기 어렵다 “무슬링’ “무하마드” 씨의 

문화적(종교적) 권리와 “미얀마 처녀 파파윈한 씨 ’의 “노통하는 인간”의 

가치가 존중될 때 서로 ‘다른’ 문화적 주처까 공존하는 다문호}사회의 미 

래는 비로소 시작될 수 았을 것이다 

승뿜오를 비롯해 이 절어써 주로 살펴본 사들은 대체로 결흔이주여성 

조선족， 탈북재 이주노통자 퉁의 현실에 관심을 가지고 이주민에 대한 

한국 사회의 사선， 그리고 이주민의 삶파 정체성의 문제를 형상화한다 

이들 사펀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변모 파정파 다양한 문화적 갈퉁 òJc상 

을 예리하게 포착하고 았을 뿐만 아니랴 ‘다름’을 허용하지 않는 순혈민 

족주의의 폭력성을 조명하고 였다 이들의 사는 일단 소수자의 현존 자체 

에 주목했다는 점어써 그 의의를 높이 평가할 수 았을 것이다 양으로 한 

국의 다문화적 상횡이 점차 삼화되는 òJc상을 예측해 본다연 일찍이 그 

자신 만주 지역의 소수자였던 융통주 백석의 사와 마찬가지로 이주민 스 

스로가 창작 주체로 퉁장하는 작품들이 생산될 때 진정한 이주자 문학， 

다문회주의의 노력이 시작될 수 았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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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지구화 시대는 ‘이주의 시대’라고도 불린다 이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파정 속에서 ‘ 이주의 문제가 모든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하는 지 

구공통체의 보펀적인 의제"(오경석， 2íJJ1: 22)가 되었음을 의미힌다 그러 

나 폴이켜보면， ‘이주’의 문제는 비단 지구화 시대에 들어서 새롭게 발생 

한 현상이 아니라 멸게는 팔레스타인 땅을 떠난 유대인파 그 공통체에서 

부터， 가깝게논 근대의 노계무역， 식민지배， 지역 분쟁 및 세계 전쟁， 시장 

경제 체제 퉁의 이유로 인해 자신이 속한 공통체를 떠나야 했던 무수한 

사람들에게 발생했던 일이라고 할 수 였다 이처럼 이주는 사기와 지역을 

떠나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보펀적이고 불가피한 현싱1이었지만 특히 최 

근 근대 체제와 맞물린 이주 문제의 적절한 해법을 시도승}기 위한 파정에 

서 다문호}주의 다문화담론이 부상하고 였다 

한국어써 q문화사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한국 사회가 급격히 q문화적 양상을 띠기 시작하 

며， 다문화주의의 논쟁성， 다문화국가의 사려l 한국의 다문화적 상황 퉁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2lXlS년 정부가 다문화정잭을 주도하면 

서 더욱 다양하고 적극적인 논의가 개진되고 였다 

이러한 상황‘빼 본고에서는 한국 문학에 나타난 다문화의 òJc상에 관 

삼을 가지고 일제 강점기 식민 지배로 인한 이주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 

을 배경으로 한 융통주와 백석의 사， 그리고 1ffi()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 

에 듭1증하는 다양한 이주자의 현실을 그런 하종오 퉁의 사를 살펴보았다 

일제 강점기와 21세기 q문화 공간에 대한 고칼을 통해 공통적으로 획인 

할 수 었는 내용은 ‘다문화가 공통적으로 항의하는 H까 근본적으로 ‘이 

주’의 문제라는 점이다 ‘이주’는 근대 제국주의의 침탈파 더불어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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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중가하기 시작하였고 3J년대 말 이후 지구화의 도래로 인해 전 세 

계적으로 확산되고 였다 본고에서 살펴본 일제 강점기의 만주 이주는 제 

국주의의 식민 지배로 인해 진행되었고 반면 ax:애년대 이후 힌국 사회에 

서 확산되고 았는 ‘이주’는 지구화， 탈식민지화로 인한 새로운 자본주의 

환경에서 가속화되고 었는 문제라는 점에서 각기 차이를 보인다 두 개의 

‘이주’는 역사적 배경이나 시기 면에서 차이가 았지만 공통적으로 ‘근대 

민족국가론의 두 가지 왼직， 곧 국가와 사회(곧 국적파 시민권)의 통일시 

및 국7빠 사회의 배타직인 영토구속성이라는 왼직의 폭기"(요경석， 'J'/JI 

24)를 발생시카고 근대 민족국가의 통길성 가정을 벗어나거나 손상시카 

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 

만주국 거주 조선인으로서 백삭파 융통주，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이주자 

로서 조선족 탈북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이주노통자가 겪는 다문화적 

상황은 ‘통일한 국적’ ‘통일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논 

리에 균열을 발생시킨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수자와 타자생의 문제가 중 

요하게 대두된다 융통주의 경우 공통체의 통퉁한 구성왼에서 소수자의 

위치로 변호}하는 파정에서 다문화 상황의 갈퉁을 체조품}였고 백석은 소 

수자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함으로써 당시 어떤 만주 거주민 혹은 체 

류작가보다도 예리하게 만주의 다문화적 상횡을 포착하고 깊이 었게 성 

찰하였다 특히 백석의 사에서는 E찌적 인식 형성의 계기로 q문화가 작 

용하고 었음을 획인할 수 였다 때P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의 

삶을 그런 하종오， 김윤배， 한명희 퉁의 사는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어써 

소수자의 현실에 주목한다 :mJ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서 진행되는 다 

문화파정의 실상파 그 안에서 벚어지는 다각도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었 

는 이들의 사를 통종H서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하위 주체로 구성되 

는 파정을확인할수 였다 

하종오를 비롯해 2lXXl년대 이주자의 현실을 그런 사는 대체로 한국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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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주류’의 시각에서 소수자의 현실을 바라보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적 

상황에 대한 진지한 성갈을 진행한다 현재 시점에서 이틀 작품은 주류작 

시선으로 한국 λ}회의 현실에 대한 비판파 고발에 한정되어 았지만 다문 

화 λ}회로 급속히 변모해가고 었는 한국 사회의 변화 파정에 주목할 때 

앞으로 다문화적 상뺑1 대용하는 문학적 모색은 점차 다양한 òJc상으로 

발전하리라 기대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상황파 문학적 수준에 비추어볼 

때， 뼈년대 이주자의 현실을 그런 사에 대해 이주자 문학， 혹은 q문화 

문학 퉁의 용어로 개념화하는 일은 현재로서는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본고에서 고찰힌 ‘힌국 사에 나타난 다문화의 양쌍은 ‘아주’， ‘다문화’의 

조건파 마찬가지로 근대의 통일성의 논리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발생하 

며 바로 그것을 태생 조건으로 한다 엽제 강점기와 21세기 다문화적 상 

황에서 타자의 목소리와타자직 시선에 주목한문학을 특정한 개념 틀 속 

에서 확정하기 보다는 통일한 국개 지역， 민족， 문화의 경계를 념어서는 

(脫， σans-) 새로운 문학 현상들， 문제틀로서 주목하고 평가할 펼요가 였 

다 본고는 그 시론적 문제제기의 글로서， 힌국 사회， 힌국 문학의 새로운’ 

현상을 탐구하는 일은 암으로도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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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국문초록 

다문화 공간의 형성과 ‘이주’의 형상화 

흔택 시에 대딴 다문화의 앙상 

김신정 

본고어써는 한국 운흑벼) 나타난 다운화의 양상에 관심을 가지고、 일제 강정 

기 식민 지배로 인한 이주와 다문화 공간의 형성을 배경으로 한 윤통주와 백석 

의 시， 그리고 !9:Xl년대 이후 한국 사회 내에 듭증하는 다양한 이주자의 현실을 

그런 하종오 등의 시를 살펴보았다 

만주국 거주 조선언으로서 백석파 윤통주， 그리고 한국 사회 내 이주자로서 

조선족， 탈북7}， 결혼이주여성， 외국간 이주노통자가 겪는 다문화적 상황은 ‘통 

일한 국적’， ‘통일한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근대 민족 국가의 논리에 균열을 발 

생시킨다 바로 이 지점어써 소수자와 타자성의 문제가 중요하게 대두된다 윤 

통주의 경우， 공통체의 통통한 구성원에서 소수자의 위치로 변화6뜯 파정어써 

다문화 상황의 갈퉁을 처1감하였고、 백석은 소수자의 위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함 

으로써 당시 어떤 만주 거주민 흑은 채류작가보다도 예리하게 만주의 다문화적 

상황을 포착하고 깊이 있게 성찰하였다 2(XX)년대 한국 사회의 다양한 이주자의 

삶을 그런 하종￡ 검윤배， 한영희 등의 시는 한국 사회 주류의 시각에서 소수 

자의 현실에 주목한다 때U년대 이후 한극 사회 내어써 진행되는 다문화괴정의 

살상파 그 안에서 벚어지는 다각도의 문제를 형상화하고 있는 이들의 시를 통 

해서 이주자가 한국 사회의 새로운 하위 주체로 구성되는 파정을 확인할 수 있 

다 

[주제어] 이주 다문화 다문화 공간 타자 백석 융통주 하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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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e Emlxxliment of Multicultural Space and ‘ Migration ’ 

the Multlcultural Aspects In Korean Poetry 

i<j띠 Shin-jur밍 

In떠BS때 in tbe n띠ltiαJltural as!ffÌS in Korean literature, tbis study 앉ammes 

the = of Yoon αn밍u and Baek Seok and the = of such ])Jets as Ha 

Jongoh and the likes ahout the r뻐ty of various migrants in the Kor얹n SOC1앉y 

whose mnrulff 뼈s 1없lraridψ lαreasing sinæ the 1앤b 

The nnJlticultural cirorrnstances Baek Seok and Y oon IIJn잉u as Koreans in 

뼈nclmkuo， and the mi밍wts in the Korean sα]앉y - Korean αnnese， N;며1 

furean defectors, marriage mi밍wt waren, and irrnnigrant workers - are ]JJt into 

αxk the 10밍c of nαim 에mic nation of tbe ιs~natim허ity" and ιsaræ 빼llliC 

l떠ltity." The !lDblems of minority and otherπess corre to the fore at tbis pcint 

In Y oon IIJngju' s 얹se， he ex]Hiences the 에허lenges of nnJlticultural situation as 

his ]XJsitirn 에;mges from an 뼈l허 Iα11빼 of sα]앉y to a minority. Baek Seok 

grasps and dec매γ reflects on the nnJlticultural circum없nces in Manch빼미J bγ 

volun따iγ choosing his ]XJSitirn of a min이ity. TIe = of Ha Jor팽배 Kim 

Yc뼈ae， and Han Myec뺑lee， which draw on the various mi밍wt lives in the 

furean society in the axxJs, ])1y 따떠ltion to the æality of tbe minority from the 

lff야cective of the mainstream fureans 

[Key wcrdsJ mi밍-ation， nnJlticultural, nnJltiαU따'al S])1Ge, other, B뻐( Seok, Yoon 

IIJngju，Ha }α19oh 




